
발행처 : 원광대학교 대학교당 /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교감교무 : 보산 나상호 / 교무 : 지타원 박덕연·양수안·최현교·남궁현·표중인·신지겸

전화 : (063)850-5580~4    FAX : 850-5576    http://won.wku.ac.kr 

원불교  종립학교  문화조성지덕겸수
도의실천

교   당   소   식

◉ 명절대재 안내

12월 3일 법회는 대종사이하 모든 조상을 길이 추모하며 정례로 합동합례를 올리는 명절대재입니다. 

추원보본의 예로써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축 및 찬송

  - 교당대표 : 지타원 박덕연 교무. 등단: 교당운영위원

  - 학교대표 : 우산 김도종 총장. 등단: 학교운영위원

  - 학생대표 : 유희승 총학생회장, 등단: 총학생회임원

◉ 교당운영위원회

2018학년도 2학기 교당운영위원회가 12월 6일 목요일 12시 20분에 귀빈실에서 있습니다. 

교당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학기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교수 순교 스케줄 

2018학년도 2학기에는 단과대학별로 교수님 순교를 다닙니다.

11월 27일(화) 치과대학                                29일(목) 법학전문대학원

12월 4일(화) 한의학대학원/한의과대학 

◉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도시락 후원 성금 모금 안내

2018학년도 겨울에는 방학 중 결식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 참여방법 : 계좌이체 또는 대학교당 방문 접수

- 참여금액 : 1식 (3,000원) 이상

- 모금시한 : 11월 30일까지

- 지급대상 : 익산·전주 시내 결식아동 및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

- 전달시기 : 12월중, 지역 사회복지관에 전달

- 입금구좌 : 하나은행 705-910019-48505 (재)원불교 대학교당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전서 예전‘교례편’(p628-659)입니다.  

경전은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려준다 하였습니다. 경전공부 잘 합시다!

원기 103년 11월 26일 넬째 주 제972호

- 정산종사법어 제7 권도편 2장 - 

말씀하시기를 “들을 때에만 흥취 있고 들은 뒤에 취할 것이 없는 말은 

공교한 말이요, 들을 때에는 비록 담담하나 생각할수록 묘미가 있는 말

이 좋은 법문이며, 말이 너줄하기만 하고 별로 추려 잡을 것이 없는 말

은 번거한 말이요, 말은 간략하나 뜻이 풍부하여 활용할 길이 분명한 말

이 좋은 법문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시장 사람들의 헌화 잡담 속에

서도 법설을 발견하는지라 비록 초학인의 서투른 말 속에서도 깨달음과 

느낌을 얻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당한 선지식이 법을 설하여도 날 

넘는 재주로 사량만 하고 거기에서 실지 이익을 취할 줄 모르나니 이 어

찌 손해가 아니리요. 법을 설하는 이는 스스로 그 지견과 행실을 돌아보

아 말을 할 필요가 있지마는 듣는 이는 설하는 이의 행실에 구애하지 말

고 오직 그 말만 취해다 쓰면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나니라.”

보은 헌공금 (원기 103년 11월 19일 이후)

강선, 김성규, 박광수, 신영훈, 이영미, 이채산, 전경수

합계 : 200,000원

♥ 건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시    간 장    소

월 요 법 회 (월) 09:00 대 법 당

호운회 2, 4주 (목) 11:00 3층 소법당

원맥회 (금) 11:30 대 학 선 방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원화회 3주(금) 16:00 3층 소법당

의‘치’한의계열 (목) 17:50 한의대 선명상실

대 학 생 회 (월) 17:30 동 아 리 방

목 요 선 방 (목) 12:00 대 학 선 방

인문대 (금) 17:30 사회대 선명상실

학생생활관 2, 4주 (화) 19:00 학생생활관 선방

구    분 시    간 장    소

법 심 향
(수) 12:00 3학년 법 전 원

(금) 13: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약회 [약대] (화) 17:30 한의대 선명상실

시리우스 [사범대]
(화) 13:00 자연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자연대]

원성회 [군사학부] (목) 17:30 학부대 선명상실

가락 [학군단] (수)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사회대] (화)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00 외국인 교화센터

차명상반 (수) 13:30 경영대 선방

법   회   식   순

법   회   안   내

◉표시는 일어서서

타어봉종  ……………………………………………………………………………  주 례 자

개어봉회  ……………………………………………………………………………  사 회 자

불전헌배◉  ………………………… 사회자 안내로 ……………………………  다 함 께

입어봉정  …………………………………………………………………………… 다 함 께

독어봉경  ……………………  (일원상서원문, 전서 24쪽)  ……………………  주 례 자

설명기도 및 심고가◉  ……………… (성가 128장) ……………………………  사 회 자

법어봉독  …………………  대산종사법어 제8 운심편 13장  …………………  다 함 께

일상수행의 요법  …………………… (전서 54쪽)  ……………………………  다 함 께

설어봉교  ……………………………  “말의 온도” ………………………… 최현교 교무

다 짐 심 고  …………………………………………………………………………  다 함 께

성어봉가  ……………………… 둥근노래 - 감사합니다. ………………………  다 함 께

공어봉고  ……………………………………………………………………………  사 회 자

주간학사일정공고  …………………………………………………………………  기획처장

폐어봉회  ……………………………………………………………………………  사 회 자

사회 : 박성태
한 제자가 여쭈었다.

"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사람은 차고 어느 사람은 다스한데 

이것은 저의 착각입니까. 사실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이다. 

덕이 없는 사람과 인연이 닿지 않은 사람은 차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가까운 인연이 되겠습니까?"

"자주 스스로 다스한 기운을 내야 한다. 덕은 다스한 것이다. 

다숩게 자주 문지르면 된다. 문질러 열 아니나는 물건이 없다. 

땅도 다스한 덕이 있어서 만물을 살린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러면 위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라도 오래 한다면 형식이 실질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꾸준히 다스한 기운을 내야 한다. 

도인이 그만한 다스한 기운을 내지 아니해서야 되겠느냐." 

덕이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사람이 덕이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겠지요.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 자주 스스로 다스한 기운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따뜻한 말을 자신에게 먼저 많이 

해주라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일부러라도 하다보면 형식이 실질이 되는 것처럼

따뜻한 말을 하고, 그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나 자신에게 먼저 따뜻하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의 온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의 온도


